
최상대 2차관, 국유지 개발 최대규모
국가산단 후보지(천안, 국립축산과학원) 현장 방문

- 국유지 활용 첨단산업 중심의 국가산업단지 첫 개발 추진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3.28일(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의 국가

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충청남도 천안에 위치한 국립축산과학원 부지를 

방문하여, 국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면서 지역개발과 미래 산업을 발전

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천안 소재 국립축산과학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방침에 따라 2027년

까지 전남 함평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는 지역의 개발수요, 

미래 전략산업 육성 및 대통령 공약 이행* 추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부지를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공약사항 : 축산과학원 이전부지를 활용하여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정부는 지난 3.15일(수)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산업단지 지정 요청을 심사

하여 천안 국립축산과학원 부지 등 15개 신규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선정·

공고하였다. 

  이번 국립축산과학원의 국가산업단지 개발은 총면적 418만㎡(126만평)으로 

국유지 토지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이며, 국유지만을 대상으로 국가산업

단지를 개발하는 첫 사례로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최차관의 현장방문 현장에는 전형식 충청남도 정무부지사, 박상돈 

천안시장 등 지방자치단체 관계자와 LH 관계자 등도 참석하여 국립축산과학원 

이전 추진현황과 국가산업단지 개발 관련 사업계획 등에 대해 논의하고, 

국립축산과학원 부지를 점검하는 등 천안지역 국가산업단지 개발에 큰 관심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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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차관은 이번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위탁사업시행자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고 

  국유지를 혁신적인 국가산업단지로 개발하여 천안 지역발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혁신 거점으로 탈바꿈시킴으로써 모범적인 지역발전 

사례가 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오늘 최차관의 현장방문에 동행한 박시장은 천안에 미래모빌리티 중심의 

국가산업단지가 적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를 적시에 완료하고, 

천안시가 중부권의 국가 전략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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